20023 =712 997 7]1EEA

1. 1. ( @) 71 443 2e9

S50l 7 ASE D BEoA 5t 9o,
A Bolo] Slpe Wt ehule] Folol Eoh, Wl oBlT &xolt Bl wdo] ojms)
TR s 2ol
2% AdnE slenke. ...
o | BRI TR=aEl ESo] ARAIEE olAF O, ‘ouk (@ )'So] BRsl),
X o SAlzie”
D AFE Fol W, £& HEo] wi Fib
@ A Az v, of gl oAl 1
® wHAE U sl eeks uh A
@ AFe $0] g RETY)
3. 2. el BER S o] Fol Uhd Aol B a4k BAe?
£9 78 mos o BABE0] S0Ad oA LENE AWZo] BEES OF He
Ch
DB @ %R © F @ A
1 309e) AdAe] EATE 2o AR $5E FAUEOR de AL
o ® Qe AAE 27 A SAE s
4. @ Q143 SAE EAbEe] pel 9t
4. ® ol e 9Aa Aslst dasho
o @ el Ade A9 el g e
5. 4. ‘Fft’e] Aoz 59 H2?
@ sl
4. @ AFae ohulA Aol EHolth
4. @ ApEdoln
4 @ 227 0o




AN = Hek

1

=

HITHE 712,

ol A

T

=

=1

A

A

wl Z1HA)| <} ZThiE O]

=

]
Q]

=7
B T ool 2R ATl

D AHQ EA P el A

14 @ 2Yy

olg]w Hl

CYE =

22

9

]

A

d

om o] AJoj7} o

o

R

gzt FUR AL gl Aol qlrk

= 7l2h
= 71k
= 7k
= 7tk
© o0 o0 e o de

-

A 7]
A 7]
A 7]
A 7]

8.6.0 T @ & HY|Y “Aur)"e 2

12l 1 =}

5|

o
-

Ago] opet

Ayt

—_
fite)

4 2g 4 geurh

S

e



JEls AlTie) B8 2Ee Huio 1A U UEk 4 Qb S5 uleo) wile
A% (@) 514 2AB ROIL, OFETHR SONT lul (B S A 2:El0) syt

=y BAe HEOR 3 Aotk

O E=(rE) @« 32GEs) @ $569 @ (ol
® AR + AF(A) @ A0 @ 708D

12. 9. thZoll A Al zpg] Aol A2
@ shetel] o}l F ke Fol FUrt.

@ wol7F wEgh WS H =t

@ U&= oA HAE Ao

@ o] AF "3 %5 M7 oyt

13 % T ol =&l wakeh (10711

ol A2 OHE|ZdA UE7KE AFAN(AEER) 22 HHlAL

= 2 3 ARETL gl o FoPRH(EE®K)
A2 A it ALt E ohizh, 22
#), Pl WEs ARG (EE), L7 271
A= @HOW FEFERY) Q1 A OITh,

H 0
(i
N
<
_5‘.:

14. 10. O3 ©°] &54 oz Hd3t AL
DOgY% R @0 F} 0T @O0AN 0N @O Y% O 9

15. 11. @Oﬂ 97 = A4 ke AL

O RFP FE @ ATd 349 O FAL ZE @ AFA I

16.

17.

18. % thS o Eoel wateh (12713)

19.
i, AR5 #H -I®H-A J - ERTE - SEF
Lb-2h g .0] hEE- o Ee0h XEF-T -2 AR *”-121 ot-UgT -4, -
ol d.-zx-E -8l H- - Aé U Z - Jlﬁ(@) o ol - A - . Fou Al B
EA-AH-H 2 F-2-0 ck-Y-BE oW -01-3%-%-5-01: o] -1l 14 - A
AR AN F F-F -8 OF -7 L], AERE-TE R o e8] L] - A

2 L Wn FURR- A T LA (D) AL -0 -8
20. | B2EE REHE RHXFAENE HARAFNE MATEHLNE %52 FREBR Fe—T
NF REANSE ER BRE

21.
22. 12. @l 9] Y= AT ofn] =0 -"7} Eo] A=A &
@ sts3 AFs Hol WE).

@ 3 fx WKfiol & Y E gru gl

7]

o]

rlo



@ =

24. 14.

43

o

O, e () FEORE Sojz IR &

(7}
(Lt

) BEAO| fERESI BEAES AMAEL () Rzuieh
) BTEH(

)OI fpTRE LI

O "o A

25, ¥t=e i =5

@ & @ K

Zatet.(15 7 16)

26.

27. 15.
© A
@ 4

28. 16.
D 5y
® =9

29. 17.

PRI (D] RAEDE LCDF ECGHE w5 (1)@ 1&1, EES ORI
o] B (AF)S GEDSIE HODE HIICER) eI, K HE(Y) >4 A (T )R
BECER)S BEDSoF KEHE FRED oI, AFIIR1FH) R0 4 B OS] A
@ REEANZ) S KB 7] )0 WA (-5 BR8] D HOhE (A7)
U, ROD RS WaEE)elm BT KIBEA) T E, B ABCE IR A (F
Ao ERAPT BHOFB)NL, K FAMERFFBIIAA HCHE MIEMEHAAL DD 28
2.

of F ¥ AN whEA APF AL

- 74 @ B - 74

- 44 @ FA - 3%

) T g ANt A Al

Aol WA @ HYel hE A

5919 ol f @ B¢ Hel 12

Ot FAT WO shaje] HelE BAT A2



QA o A 2
EglE 2908 o} oz A
W Aol 88 SES

7 O #2000 FollA ALFGE—i), TTw@iuiel = o= v & & X2 1t

ol gl wEol £d ES5 EEolH &AM FHOLK) =I5k
-2AE, TR

L @ o2 mle] FxEut od e wli= obi e wig [H] fh= & Wl ik
gl A2 Hdd 55 fle 999 AR AEA & dhse] F& = IEY
ot —HEE, olE2 Mo Hx

o © " 2= ARGER) S [ oA B Aol 5 =H-vith/ o™ v A
ol / ofol, olFAE el —f{FX| 3 ‘%%E’

gt @ A2 3 =7 AN el A Y Eo1A / dF (0] FE KO8 ARA AL X
It g AZ1E ol e /AR F Ale] Rt 55 ERih 4

P

29

30. 18. o] =9 A% Fx9k /M FAMS

T, 22 S Aol & W ok AFAL
A rro| 7} B2 ol¥ WS gt}

QAT e GEAA B oo FH A

W ol AT &b wEe] wA| W &g ol oueh”

522 Fol AU, oAl Aatel: AE AR e A At
gl gl QoA R77 AR & Ao, Ui Baaued dol W v ~xw AUz

o[ Al Aatelt 7lol7ke % oftlA] Ftol wol oeleh AAA Aatelrt @ wAE 3

“ofol, o} WHre] A A= ARelA Sroli} Eol o)

DAk BAE Tl Age % %E AR 717 Az,

wvi e FA vkt EFE S sEel £ WlE Aw f43 g Qo

@ el MEGT ApololA 1o Rmere wlnm A e 19 ojrys] Futol
o] Aol A g8 AlebA 2 Rao e

i
2
X
~ e
fo
2
=
~
N
S

£

o
e
=

A FEAEH 7ha e Aoy -HEY,
L @ “LL LT HERelA e s dele 2 5
g Sol 2t



Aol s vela weths =7E delmd S i

=1

= oAl A

al. @

31.19. B8 AENA, AH FAel Bmst O 2

]

[e)
2] o

?_]_,

A

o}

=0
T =

o A B sel ofwl ojele] 7}

& AAA A

ul
=

’ 1
R

oh w2

iy
—_—
_%_ Mo
-
R 5%
T
M T
o 7
T
3 o
Y
Y
5 o
Cay
M
X
s
<o
A,ﬂe
o] -
2 7
0 EE
mw el
R
< ¢
XX
o) o]
zo K
o/ ot
T
o ™
=T
\ﬂl Ot
o T
n o
Ly
. A
T ©
R

£l

| ®old

3
i

ok,

s
a—

$17} gle] wol717HA

ALt &

-
L

}2]

of Eu HT g ofols

2 #ete] oAl

% steheb

L.

gk @ AR =

v},

A8l wlojrs} e el BUTA

AL Q) &7

N
Js

o))

Ay

32. 20. th2 2ulE o] o}

rtd ] @ B (22

7h @ ol [

gyl

10

12 1314|156 |16 |17 | 18 | 19 | 20

11




	2002 세무직 9급 국어 해설
	개요
	1. 1. ( ㉠ )에 가장 적적한 말은?
	2. 
	3. 2. 다음에서‘楓풍樂악’의 이 글에 나타난 계절에 맞는 금강산의 명칭은?
	가. ① 금강산   ② 기달산   ③ 풍악산  ④ 개골산

	4. 3. ‘인생의 지혜로서의 독서’라는 글의 제목에서 유추한 중심내용으로 알맞은 것은?
	가. ①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 독서를 하자.
	나. ② 인생과 독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.
	다. ③ 이상 실현을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.
	라. ④ 인간의 지혜는 독서의 방법에 달려 있다.

	5. 4. ‘再從’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?
	가. ① 육촌간이다.
	나. ② 재종간의 아버지 사이는 종형이다.
	다. ③ 사촌간이다.
	라. ④ 증조가 같다.

	6. 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.(5～6)
	7. 5. 다음 중 이 작품의 작가에 대한 설명은?
	가. ① 지적인 존재 탐구와 무의미의 시 
	나. ② 모더니즘에서 참여시로 전환
	다. ③ 자연에 대한 신앙과 생명력 넘치는 교감의 표현
	라. ④ 향토색 짙은 순수한 자연의 서정

	8. 6. ㉠ ～ ㉣ 중 보기의 “껍데기”와 같은 의미의 시어가 아닌 것은?
	9. 
	10. 7. 다음 문장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은?
	가. ① 성수 대교가 무너진 것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.
	나. ② 이번 청소년 핸드볼 시합은 우리 학교에서 우승했습니다.
	다. ③ 어머니의 눈썹은 초승달처럼 둥근데다가 부드럽게 송글송글 겹쳐진 편이다.            
	라. ④ 실력이란 신이 우연히 하사한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의 갈고 닦은 각고(刻苦)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	11. 8. 다음의 밑줄 친 ‘치밀(緻密)’과  ‘엄밀(嚴密)’의 의미관계와 같지 않은 것은?
	12. 9. 다음에서 세 자리 서술어인 것은?
	13. 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. (10～11)
	14. 10. ㉠과 ㉡의 함축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?
	15. 11. ㉢에 담긴 뜻에 가장 가까운 것은?
	16. 
	17. 
	18. 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. (12～13)
	19. 
	20. 
	21. 
	22. 12. ㉠에 들어 있는 선어말 어미 ‘-오-’가 들어 있지 않은 것은?
	23. 13. ⓐ, ⓑ의 (  )에 들어갈 어형이 바르게 묶인 것은?
	24. 14. (가), (나)외 (  ) 공통으로 들어갈 글자로 알맞은 것은?
	25. ※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.(15～16)
	26. 
	27. 15. 이 글의 단락 전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?
	28. 16. 이 글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?
	29. 17. ㉠과 동일한 방법으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 것은?
	가. ① 품석(品石) 옆에서 정일품(正一品), 종구품(從九品)어느 줄에도 나의 몸 둘 곳은 바이 없었다. 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를양이면 봉황새야 구천(九天)에호곡(呼哭)하리라.            -조지훈, ‘봉황수’
	나. ②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. 이별의 미는 아침의 바탕〔質〕없는 황금과 밤의 올絲〕없는 검은 비단과 죽음 없는 영원의 생명과 시들지 않는 하늘의 푸른 꽃에도 없습니다.     -한용운, ‘이별은 미의 창조’ 
	다. ③ 멀리 조국의 사직(社稷)의 / 어지러운 소식이 들려 올적마다,/ 어린 마음 미칠 수 없음이 / 아아, 이렇게도 간절함이며!    -유치환, ‘울릉도’
	라. ④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/ 일광(日光)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/ 새로 두 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.               -김광균, ‘추일 서정’

	30. 18. 이 글의 결말 구조와 가장 유사한 것은? 
	가. ①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그의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이 되어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.   -김동리, ‘역마’
	나. ② “.....” “....” 태허루에서 정오를 알리는 큰 북 소리가 목어(木魚)와 함께 으르릉거리며 들여온다. 
	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김동리, ‘등신불’
	라. ③ 실향민, 나는 어느덧 실향민이 돼 버리고 말았다는 느낌을 덜어버릴 수가 없었다.    
	마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이문구, ‘관촌수필’
	바. ④ 나는 이제 집안을 떠맡은 기둥으로서 힘차게 버티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. 이런 굳은 결심이 나의 가슴 속을 뜨겁게 적시며 뒤채이는 눈물을 달래고 있음을 느끼던 것이다.    -김원일, ‘어둠의 혼’

	31. 19. 다음 작품에서, 시적 화자의 태도가 ㉠과 같은 비판을  듣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? 
	가. ①  늙고 병이 드니 백발을 어이하리
	나.     소년 행락이 어제런 듯 하다마는
	다.     세상에 불로초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
	라. ② 춘산(春山)에 눈 녹인 바람 건 듯 불고 간 데 없다.
	마.    져근덧 빌어다가 머리 위에 불니고져
	바.    귀 밑에 해 묵은 서리를 녹여 볼까 하노라. 
	사. ③ 늙기 설운 줄을 모르고나 늙었는가
	아.    춘광(春光)이 덧없이 백발이 절로 난다.
	자.    그러나 소년 적 마음은 감한 일이 없어라. 
	차. ④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
	카.   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
	타.    늙기도 설워라커든 짐을조차 지실까

	32. 20. 다음 올바른 발음이 아닌 것은?
	가. ① 수많이〔수ː마니〕 ② 물난리〔물랄리〕 ③ 넋받이〔넉빠지〕 ④ 송별연〔송ː별연〕




